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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2. 7. 29.(금) 즉시 배포 일시 2022. 7. 29.(금)

담당 부서 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임시우 (02-397-7281)

원자력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안상준 (02-397-7288)

원안위, 신월성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

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

☐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유국희, 이하 원안위)는 올해 6월 18일부터 정기

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*를 7월 29일 허용하였다.

   *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,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

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

   ※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

시험(원자로 특성시험)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 

 ○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

검사를 실시한 결과,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

확인하였다. 

☐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. 

 ○ 열전달 완충판*의 이탈 여부 등을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 건전성을 

확인하였다. 

* 저온의 냉각재가 계통에 주입될 때 고온의 냉각재와 접촉되는 배관의 온도

편차에 의한 열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 수행

 ○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(6대)의 전열판 교체 및 분해점검·세정작업 결과 

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 



- 2 -

 ○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

확인하고,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총 22개의 이물질을 

제거하였다.

 ○ 또한, 격납건물 수직벽체와 상부돔의 내부철판을 점검*한 결과, 벽체에 

철판 두께 기준(5.4mm)을 미달하는 부위는 없었고, 돔에서는 표면 

부식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.

* 벽체는 초음파검사, 돔은 정밀육안점검 실시

 ○ 아울러,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‧고장 사례 

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.

☐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

허용하고,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(10개)를 통해 안전성을 

최종 확인할 예정이다.   

     

http://www.korea.kr

